
GIST, 보조기기 지역현안 해결형
R&D 성과 공유회 개최

호남권역 연구·산업 협력 강화로 장애인·노인 자립 지원

- 27~28일 여수에서 보건복지부 지원‘장애인·노인 자립생활 보조기기 실용화 R&D’2차 
연도 성과 공유… GIST·광주테크노파크·전남대학교 공동 추진, 실사용자 중심 기술 개발

- ▴등밀이 보조기기 ▴목발 자립 보조기기 ▴페이스 마우스 등 성과 3건 발표… 기술 
동향 공유, 유관기관 협력 MOU 논의 및 3차 연도 연구·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

▲ 11월 27일(목)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열린 ‘호남권역 지역기반 보조기기 R&SD 성과공유 워크숍’에 

참석한 GIST 및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여수 유탑마리나

호텔에서 ‘보조기기 지역현안 해결형(R&SD, Research & Service·Development) 성

과 공유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‘장애인·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

기 실용화 연구개발’ 사업의 일환으로, 2차년도 연구 성과 공유와 3차년도 추진 계

획, 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  

이 사업은 GIST, 광주테크노파크,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며, 지역 수요에 

기반한 보조기기를 개발·보급함으로써, 실사용자 중심의 자립 지원과 보조기기 산

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. 

이날 GIST 강지연 교수, 광주테크노파크 박성범 선임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원석 

전문위원, 전주대학교 장완호 교수 등 총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.



참석자들은 2차년도 개발 보조기기인 ‘등밀이 보조기기’, ‘목발 자립 보조기기’, ‘페

이스 마우스’ 3건의 성과를 공유하고, 실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

방향과 기술 구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.

또한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과의 MOU 체결 등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, 차년도 

연구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설정하며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.

워크숍에서는 참여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심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

도 진행됐다. 

▴장완호 교수(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)는 ‘장애인·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’을 

주제로 현장 노하우를 공유했으며, ▴최원석 전문위원(한국장애인고용공단)은 ‘보조

공학기 지원사업 및 품질관리 이해’를 주제로 사업 체계와 운영 정보를 소개했다. 

아울러 ▴강지연 교수(GIST AI융합학과)는 ‘피지컬 AI의 이해’를 주제로 미래 기술 

동향을 참석자들에게 제시했다.

▲ 전주대학교 장완호 교수(작업치료학과)가 ‘장애인·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’을 주제로 현장에서 

적용 가능한 보조기기 제작법을 강연하고 있다.

이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GIST 강지연 교수는 “호남권역의 연구 역량과 현장 수

요를 한자리에 모아 보조기기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

였다”며, “연말을 맞아 더욱 큰 규모로 모인 만큼,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

강화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GIST와 협력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역 수요 및 실사용자 중심의 보조기기 개발과 산

업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편리하고 자립적인 생활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.  


